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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박차
- 청년 농업인 대상 맞춤형 농지지원·신규사업 확대 등 지원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

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지원을 중심으로 제

도개선과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로 작년 한 해 동안 

6,678명의 청년 농업인이 혜택을 지원받았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22년)15,420원/m2→’23)25,400

원/m2)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청년 농업

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이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 상환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규 도입을 

통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스타트

업단지 조성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을 도입해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사는 올해도 농업의 미래 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선임대

-후매도사업(82억원→171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원→300

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원)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청년 농업인·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농 협의



체’을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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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활용도가 낮은 농지들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 대상 장기 임대


